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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여름철 대비 항로표지 특별점검 실시
- 태풍·집중호우 대비 항로표지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채균)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와 

여름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항로표지시설 특별점검을 6월8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태풍 내습과 해상 기상 악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항로

표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해양레저 및 관광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동해안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수청은 관내 항로표지시설 18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 방문이 많은 묵호·

주문진·속초등대 해양문화공간 전망대를 비롯해 안전난간, 배수로 등 이용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소 중 보완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대수선 공사에 반영하여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여름철 특별점검을 통해 동해안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양활동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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